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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화학 석유사업 정유4사 “위협”
9월말 경유 5500kl 수입 … 전국 900개소 농협 판매망 파급력 막강

2003년 6월 석유수입업에 진출한 남해화학이 9월 말 처음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한 데 이어 조만간 본격적인 

영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정유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.

남해화학은 9월24일 전남 여수 송원물류를 통해 5500㎘(2만7500드럼)의 경유를 처음으로 수입했다고 밝혔다. 

남해화학은 수입한 경유를 공장이 위치한 전남 일대의 농협계열 석유 일반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한 물밑협상

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출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.

남해화학은 자체 주유소 260여개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600여개소 등 전국적으로 약 900개소에 달하는 석유

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 56%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여서 석유 유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

않을 것으로 보인다.

남해화학 관계자는 “현재 정유기업과의 상표사용 계약이 필요 없는 일반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중에 있지

만 단위농협 주유소 중 정유기업과 계약이 만료되는 업소를 대상으로도 제품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

행되고 있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정유업계는 남해화학이 대주주인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정유기업 시장을 상당부분 잠

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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